수능 합격 기원부터 사랑 고백까지…
신세계百, 달콤한 선물전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빼빼로데이&수능 기프트 팝업’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수험생은 물론 가족, 연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선물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피에르마르콜리니, 스윗티클스, 부창제과, 원더쿠키, 차곡파티세리, 브로이어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해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매 시즌 조기 품절을 기록하는 프랑스식 초콜릿 브랜드 ‘삐아프’는 성냥 모양과 하트 캔들 모양 초콜릿을 담은 ‘빼빼로데이 한정 상자’(10입 / 5만원)를 내놓는다.

 또 뉴욕 소호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브랜드 ‘스틱윗미’는 빼빼로데이 한정 제품인 ‘스틱 봉봉 세트’(5입 / 4만 9천원)와 수능 합격 기원을 담은 ‘굿 럭 패키지’(6만 8천원)를 한정 판매한다.

 ‘로아커’의 ‘로아커 베스트 틴’(307.5g / 2만 3천원),‘타르투피니’의 ‘안티카토로네리아 피에몬세테 타르투피니 믹스 레인보우 컬렉션 트러플 초콜릿 5종 세트’(175g / 4만 4천1백원)는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담은 어반 블랑제리 브랜드 ‘보앤미'에서는 통밀 스타일 초콜릿 스틱과 쇼콜라 쿠키를 담은 ‘스위트 쇼콜라 스틱’(4천 5백원), 브라우니·머랭쿠키·쁘띠 초콜릿 스틱으로 구성된 ‘스위트 쇼콜라 스틱 기프트 박스’(3만 2천원)를 시즌 한정으로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 Science, 광주신세계, 마산점, 타임스퀘어점,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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